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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이사야 45장 8절)


지난해 11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초 점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1호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2호 기 모두가 가동된다면 매년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 당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량으로 따질 경우,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이라는 대도시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막대 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 다. 매일 기후재난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폭 염과 한파, 홍수와 기근을 비롯한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 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낱 돈벌이를 위해 전 지구적 위기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을 기후재난의 수렁 으로 빠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 중 심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하고 허가하는 관청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탈석 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후퇴한 탈석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아름답던 맹방해변은

석탄의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으로 인해 심각한 해안침식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던 아름다운 해변은 간 곳 없고, 공사장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완공된 강릉의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상업가동이 아닌 시운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분진과 매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곳 삼척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 라고 경고합니다. 일부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될 전기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의 송전선을 통해 가장 많은 전기 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불어 동해안 -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은 수많은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이 불러온 갈등이며, 사실상 수도권의 전기 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부정의가 불러온 파급효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 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삶을 망 가뜨리는 것에 대해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의 삶을 위기 로 몰아가는 이들이 회심하고 걸음을 돌이키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 의 말처럼 하늘이 의를 비처럼 내리고, 땅이 구원을 싹틔우고, 공의를 움돋게 할 날을 기다리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멈추도록, 그리고 탈석탄법이 재정 될 때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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